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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

- 단일연도 역대 최대 실적(26개社, 6,815억원)·누적 108개社 달성 -

Ⅰ. 총 괄

□ (국내복귀 규모) ’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26개社(전년比

+2개社)이며 총 투자규모는 6,815억원

ㅇ 26개社 복귀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며, 해외진출기업의

국내복귀 통계를 공식 집계한 ‘14년 이후 누적 108개社 달성

< 최근 8년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실적 >

구분
해외진출기업복귀법 

제정 이후 평균
(’14 ~ ’20)

지난 4년간 평균

(’17 ~ ’20)
’20년 ’21년 계

국내복귀기업 수 11.7개社 13개社 24개社 26개社 108개社

 * 국내복귀기업 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

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 
 

ㅇ 투자규모(6,815억원) 또한 전년대비 22%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달성

< 국내복귀기업 투자규모 추이 (단위 : 억원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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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(질적수준 제고) 중견기업 비중, 고용규모도 역대 최고치이며 공급망 
핵심품목 기업 복귀 등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

ㅇ 국내복귀기업 중 중견기업의 비중은 34.6%(9개社, 전년比 +9.6%p)로

역대 최고치

<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(단위 : 개社) >

ㅇ 고용규모도 ‘20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총 1,820명(전년比 +55%)으로

역대 최고

     * 투자규모, 고용규모는 모두 기업의 국내복귀 신청시 제출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

것으로서 실제 국내복귀 과정(해외사업장 청산, 국내사업장 신·증설 등)에서 변동 가능

< 국내복귀기업 고용규모 추이 (단위 : 명) >

ㅇ 이차전지소재(L社),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(S社) 등 공급망

핵심품목 생산업체(2개社) 복귀로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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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세부 분석 (복귀기업 수 기준)

☐ (투자규모) 국내복귀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총 6,815억원이며, 대규모

투자 기업 수 및 평균 투자금액도 ’20년 대비 증가

ㅇ (기업별 투자금액)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수는 18개社(전년比

+5개社)이며 비중도 69.2%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

ㅇ (평균 투자금액) 복귀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62.1억원으로 전년

대비 15.3% 증가

     * 297.9억원(’19) → 231.6억원(’20, △22.3%) → 262.1억원(’21, +13.2%)

    < 국내복귀기업의 기업별 투자규모 (단위 : 개社) >     <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별 총투자 (단위 : 억원) >

☐ (고용규모) 총 고용규모는 1,820명이며, 대규모 고용 기업 수 및 기업당

평균고용도 증가

ㅇ (기업별 고용규모)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수는 6개社(전년比 +3개社)이고

10명 미만 고용 기업은 없음

ㅇ (평균 고용규모) 복귀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70명으로 2년 연속 증가

     * 20.9명(‘19) → 48.7명(‘20, +133%) → 70명(‘21, +43.7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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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 국내복귀기업의 기업별 고용규모 (단위 : 개社) >     < 국내복귀기업의 고용규모별 총고용 (단위 : 명) >

☐ (업종) 자동차(6개社), 전기전자(5개社), 금속(3개社) 순으로 주력업종이 
전체 복귀기업 중 69.2%(18개社) 차지
< ’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 < ’14 ~ ’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

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 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

☐ (복귀지역) 경남(8개社), 충남(6개社), 경북(3개社)·대구(3개社) 순

< ’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 < ’14 ~ ’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

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 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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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(진출국가) 중국(18개社), 베트남(4개社), 미국(2개社) 순으로 중국·

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기업이 80% 이상 차지

< ’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> < ’14 ~ ’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>

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 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

III. 평가 및 향후 계획

☐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제도 개선과 적극적
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ㅇ (환경 요인)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(복수응답,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

조사, KOTRA) 결과,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, 내수 시장

확대 및 ‘한국산’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

<해외진출 부정요인> <국내복귀 긍정요인>

ㅇ (정책적 지원) 지원대상 업종 추가·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등 정책

수요자인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

     * ①(인정요건 완화) 첨단업종·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   
②(지원대상 업종 확대) 기존 제조업·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·면역 관련 산업 추가
③(지원비율·금액 조정) 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(100억 → 300억) 및 지원비율 상향(기존比 +10%p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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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,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

만큼, 지원제도 활용 및 유치활동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량한 국내

기업의 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

ㅇ 국내복귀보조금(’22년 570억원)을 활용하여 국내복귀 기업을 적극

유치하고 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

     *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: 200억원(‘20) → 500억원(‘21) → 570억원(‘22)

ㅇ 유관기관·업종별 협단체와 협업하여 의향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·

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대내외 홍보 및 IR 추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해외투자과 박주형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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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 유턴기업 현황

□ (유턴기업 선정 현황)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08개社

ㅇ 연도별
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.12 계
17 2 11 4 8 16 24 26 108

ㅇ 진출국가별
중국 베트남 미국 필리핀 인도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계
87 12 3 2 1 1 1 1 108

ㅇ 기업규모별
중소 중견 대 계
87 20 1 108

ㅇ 업종별
전자 자동차 금속 주얼리 기계 화학 신발 섬유 기타 계
20 18 12 12 9 8 8 6 15 108

*기타 : 컨테이너, 인쇄물, 포장용기, 양조, 연마재 등

ㅇ 복귀지역별
전북 경남 경북 충남 부산 경기 인천 대구 세종 충북 울산 광주 강원 전남 계
17 14 14 14 12 11 6 5 4 3 3 2 2 1 108


